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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태복음26:69-75 부인(deny)하는 믿음

1.말씀요약

베드로의�부인�기사는�사복음서�전체에�기록되어�있습니다.� 그만큼�중요한�사건이라는�의미인데�사실�베드로�개인적으로나�

초대교회�성도들에게는�어쩌면�부끄럽고�수치스러운�기록이�아닐까�싶습니다.� 베드로가�순교한�후� 사복음서가�쓰여졌기�때

문에� 베드로의� 개인적� 부끄러움은� 차치하고서라도� 교회� 최고� 지도자의� 민낯이� 과연� 성도들에게� 어떤� 유익을� 주었을까� 생

각해�보게� 됩니다.�

그러나� 베드로의� 부인은� 언약성취요,� 초대교회� 순교의� 발판이라는� 차원에서� 매우� 중요합니다.� 우리는� 베드로가� 겟세마네�

동산� 기도에� 집중했더라면� 부인하지� 않았을거라는� 인본주의적,� 비언약적� 해석을� 조심해야� 합니다.� 목자가� 죽고� 양들이� 흩

어지는� 것은� 언약의� 성취입니다(슥13:7).� 인간의� 연약함과� 하나님의� 언약은� 톱니바퀴가� 맞물려� 있듯이� 돌아갑니다.� 이를�

부정하는� 것이� 오히려�더� 큰� 불신앙입니다.� 베드로의� 배신은�언약성취요,� 이� 언약성취를� 경험했던� 베드로는� 기꺼이� 순교하

게�되는�겁니다.� 그래서�우리는�그� 누구도�베드로의�배신을�비난하거나�욕할�수� 없습니다.�

중요한� 포인트는� 배신자의� 대열에� 끼는� 것입니다.� 베드로가� 배신자라는� 비난을� 듣게� 된� 이유는� 스승� 예수의� 근처에� 있었

기� 때문입니다.� 멀찍이(58절)� 서서� 사람들에게� 들키지� 않게� 예수님을� 봅니다.� 이것이� 바로� 베드로의� 위대함이요,� 모든� 신

자들�안에� 있는� 믿음의�실체입니다.� 그� 자리에�없었다면� ‘너도� 예수� 도당이지?,� 너도� 예수를�따르던�자� 아니냐?’� 라는� 말을�

들을� 필요도,� ‘나는� 모른다!� 맹세코� 아니다!’라는� 배신을� 할� 필요도� 없었습니다.� 그� 자리에� 있었기� 때문에� 배신자라는� 비난

을� 받습니다.� 배신은� 예수� 안에� 있기� 때문에� 배신입니다.� 죄� 안에,� 세상� 안에� 있으면� 배신이� 아니라� 마땅히� 자기가� 해야�

할� 일을�한�것입니다.�

이런� 차원에서� 교회는�배신자들의� 모임입니다.� 오늘도� 우리는� 주님을� 부인하는� 삶을� 삽니다.� 그리고� 돌아서서� 예수님� 말씀

생각나서� 웁니다.� 오늘도� 우리는� 신자된� 삶에� 실패하고� 그� 부족함에� 한숨을� 쉽니다.� 절망과� 낙심의� 상황에서도� 하나님을�

바라보지�못하고�불평하는�배신을�합니다.� 그래도�우리는�여전히�은혜의�자리에�있습니다.�

예수님을� 부인할지언정� 멀찍이라도� 있는� 것이� 중요한� 이유는� 그래야� 예수님� 눈이라도� 마주치기� 때문입니다(눅22:61-2).�

늘� 이� 모양으로� 신앙생활해도� 예수님� 주위에� 있으면� 나를� 사랑의� 눈으로� 바라� 보시는� 그� 눈을� 보게� 됩니다.� 결국� 그� 사랑

의� 눈빛� 때문에� 신자들은� 변화되고� 회복되어� 주를� 위해� 생명을� 드리게� 됩니다.� 믿음은� 생각보다� 그렇게� 화려하지� 않습니

다.� 성경에� 위대한� 영웅들의� 무용담들은� 믿음의� 전부가� 아니라� 언약성취의� 일부입니다.� 오히려� 인간� 믿음의� 현실은� 배신,�

불신,� 불평,� 낙심,� 넘어짐,� 등으로�가득차�있습니다.� 신자들의�딜레마는�이것입니다.� ‘내� 믿음은�늘�왜�이�모양일까?’�

그러나� 그� 모양으로� 신앙생활하는� 것이� 귀한� 겁니다.� 가룟유다처럼� 죽는� 것은� 쉽습니다.� 그� 모양이어도� 끝까지� 꾸역꾸역�

예수님� 곁에� 있는� 것이� 위대한� 믿음입니다.� 왜냐하면� 언약을� 성취하시는� 하나님께서� 언젠가� 우리도� 위대한� 성경의� 영웅들

과� 같이� 만들어�주시기�때문입니다.� 오늘도�넘어지고� 실패하셨습니까?� 예수님을�부인하셨습니까?� 괜찮습니다.� 주님께서�나

를� 붙들어�주십니다.� 여전히�사랑의� 눈빛으로�바라보십니다.� 예수님�부인한� 것� 때문에� 눈물� 흘릴� 수� 있다면� 언젠가�견고한�

믿음으로�세워질�것입니다.

2.적용

예수님을�부인하고�배신했던�경험이�있으면�함께� 나눠� 봅시다.�

혹시�예수님을�배신하는�것이�무덤덤해지고�있지�않나요?� 실패와�불신앙�때문에�여전히�통곡하고�있나요?

3.함께�기도해요�

사랑하는� 예수님,� 늘� 이� 모양이지만� 저를� 지금까지� 사랑으로� 인도해� 주셔서� 감사합니다.� 부족해도,� 넘어져도,� 실패해도� 늘�

예수님�곁에� 멀찍이라도�있게�해주세요.� 언젠가�예수님을�위해�내� 모든� 것을�드릴� 수� 있는� 날이�오게� 해주세요.� 언제나�나

를� 사랑하시는�예수님의�이름으로�기도하옵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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